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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(가) 정부가 집권할 때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
(가)는 성격상 과도내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여·야 합의로 짜인 민주화 일정을 
관리하는 것이 임무였다. 이 내각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적극적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
보이는  사람들로 이루어졌다.  그들은 대체로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인기나 또는 
조직화된 정치세력 기반 구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
인사들이었다. 이것이 이 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
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. 즉 직업정치인이 아니며 정치영역에 기반이 
없으며 혁명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 진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갖지 않았다.

① 3·15 부정선거 처벌 소급특별법 제정 개헌안을 통과시켰다.
② 농어촌 고리채 정리 단행을 실시하였다.
③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.
④ 대통령 등 구파들이 신당을 창당하였다.
⑤ 양원제 개헌안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.

2. 자료에서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
(완성 74p 06번)
황제가 말씀하시기를, "전차가 운행되면서 다치고 죽는 백성이 많다고 들었다. 매우 
놀랍고 참혹한 일이다. 내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제금을 넉넉히 주어 나라가 
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라……다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거듭 타일러라." 라고 
하였다 (이 달 17일에 운행을 시작하였는데, 26일에 다섯 살 난 아이가 종로 거리에서 
깔려 죽었다……그래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.)

① 명동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천주교신도
② 밤이 되자 경복궁에서 전등이 반짝이는 모습
③ 원각사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서민
④ 제국신문을 읽고 있는 부녀자
⑤ 원산학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학생


